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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주목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인수준 요인 중 외국인 접촉 경험이 미디어 요인과 

위험지각의 관계를 중재하는지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사회적 수준의 

위험지각과 개인적 수준의 위험지각으로 구분하여 미디어의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수준 요인 중에는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1). 또한 외국인 범죄 관련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담론형 미디어의 접촉은 수용자들의 

사회 수준의 위험지각에서 더 큰 영향을 미쳤다(연구문제2). 마지막으로 개인의 외국인 접촉 

경험의 중재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접촉 경험이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연구문제3).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토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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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 중인 외

국인주민수는 174만 명을 넘어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4%를 차지한다. 조사를 처

음 시작한 2006년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수는 54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외국인주민

은 연평균 14.4% 증가하였다. 이는 주민등록인구 증가율 0.6%의 25배에 달하는 수

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와 함께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2014a: 5)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의 증가가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2011년 74.2%

이던 것이, 2012년 70.1%, 2013년 67.5%로 점차 하락하였다. 반면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응답은 2011년 25.8%에서, 2012년 29.9%, 

2013년 32.5%로 증가하였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이유로는 실업율 증가와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오영삼･노은영, 2014),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반다문화 담론 확산(강진

구, 2012) 등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최근 아산

정책연구원(2014b: 1)의 조사에서는 외국인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인식이 과

반(53.0%)을 넘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임도경과 김창숙(2011)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윤인진과 송영호

(2011)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합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를 경제적인 위협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범죄와 주거 환경 악화 등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는 보통 이상의 위

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외국인 범죄로 입을 수 있는 객관적 

위험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각에 가깝다. 따라

서 사람들이 외국인 범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항상 거리

가 존재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최영신 외, 2012)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

한 5대 범죄 발생률이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인구비례를 감안했을 때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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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 집지역의 범죄율이 높

은 이유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특성상 지역 내 거주 내국인의 범

죄가 타지역 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범죄에 대한 지

각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접촉이나 사람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등 간접 경험

에서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현상을 

연구하는 분야 뿐만 아니라 언론학을 비롯한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도 꾸준하게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이강형(2013)은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커

뮤니케이션 채널이 범죄위험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고, 이준웅과 

장현미(2007)는 인터넷 사용이 현실 세계에 대한 위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위험 지각을 살핀 연

구로 언론학 분야에서 외국인 범죄 보도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을 검증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반면 범죄학 분야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노성훈, 2013; 노성훈･조준택, 2014a; 노성훈･조준택, 2014b; 박

윤환･장현석, 2013; 박정선･이성식, 2010 등)와 함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노성훈, 2013; 노성훈･조준택, 2014a)에 관한 연구가 학문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

러나 최근 수행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에서 미디어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범죄 현상의 경우 사람들의 직접 경험의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범죄에 대한 인식은 주로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분석에서 미디어의 영향은 핵심적인 요인

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을 함께 살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디

어 요인을 담론적 미디어 요인과 대화적 미디어 요인으로 구분하고, 범죄에 대한 두

려움을 사회적 수준의 위험지각과 개인적 수준의 위험지각으로 구분하여 미디어의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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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인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

험지각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문헌 연구

1. 개인 수준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인구･사회통계적 특성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관계는 대체

로 ‘취약성 가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취약성 가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범

죄 피해 취약성을 중심으로 예측하는 가설로 범죄를 당했을 때 자기방어력이 낮으

면서 범죄에 따른 피해 결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범

죄에 대한 두려움 또한 클 것으로 본다(노성훈･조준택, 2014b). 가설에 따르면 대체

적으로 남성 보다는 여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

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 결과 역시 다수 존재하는데, 미국에서 수행된 조사(Schafer, Huebner, & 

Bynum, 2006: 290)에서는 여성이 남성 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

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사(Davis & Dossetor, 2010: 4)에서는 노인층이 젊은층

에 비해 범죄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큰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노성훈･조준택, 2014b; 조은경, 

2003), 2009년도 한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박정선과 이성식(2010)의 연

구에 따르면 연령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및 소득 수준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도 국내･외의 결과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영국 범

죄 조사(British Crime Survey)를 바탕으로 한 연구(Brunton‐Smith & Sturgis, 

2011)에서는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범죄를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국범죄피해조사에 근거한 연구(박정선･이성식, 2010)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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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통계적 특성과 함께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 역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

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외국인 접촉 경험이 외국인 범죄 위험 지각에 미치

는 영향력은 두 가지 상반된 가설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올포트(Allport, 

1954)의 접촉이론(contact theory)에 기반한 관점이다. 이는 낯선 집단과의 직접 접

촉과 상호작용이 이질적 집단에 대한 오해를 교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편견을 줄여

줌으로써 두려움을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한다. 와그너 등(Wagner et al., 2003)은 서

부 독일과 동부 독일 거주자들의 직접 접촉 경험이 종족적 편견(ethnic prejudice)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는데, 종족간 접촉 경험의 확대가 종족에 대한 편견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펠란과 링크(Phelan & Link, 2004)는 정신질환자와 개

인적 접촉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신질환자를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외국인과의 개인

적 접촉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블래록(Blalock, 1967)의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은 이와 반대되

는 예측을 제시한다. 집단위협이론은 동질적 집단이 새로운 집단의 유입을 위협으

로 받아들이게 되는 심리적･사회적 기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접촉이론이 이

질적인 집단 간 접촉이 상호 이해를 넓히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반

면, 집단위협이론은 새로운 집단의 유입과 접촉 증대가 기존 다수 집단의 불안감을 

높이고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예측한다. 경험적 차원에서 킹과 휘락(King & 

Wheelock, 2007)은 흑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백인 거주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

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범죄자에 대한 더 엄격하고 강력한 형벌을 요구하는 엄벌

주의적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치리코스 외(Chiricos, 

McEntire, & Gertz, 2001)는 이웃에 히스패닉계나 흑인이 많이 거주한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객관적 지표

로 확인되는 인종 구성이 아니라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인종 구성에 의

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집단위협이론을 반박하는 경험적 연구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예름

(Hjerm, 2007)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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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론을 검증하였는데, 실제 외국인 규모와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외

국인 규모 모두 반이민(anti-immigrant)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국내에서도 노성훈(2013)이 집단위협이론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증가가 범

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는데, 외국인이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많이 살고 있다는 인식은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기는 하였지만 범죄

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위협이론에서 도출한 가설

의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그 외의 개인 수준 요인으로는 사람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강형(2013)은 2011년 농촌진흥청 농촌

생활 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해 농촌 지역 거주자들의 범죄에 대한 위험 인식을 분석

하였는데, 농촌 지역 거주자 중 텔레비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보다 대인 커뮤니케

이션이 활발한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 위험 노출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

고 성용은과 유영재(2007)는 시민들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 두려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남성 보다 여성이 평소 주변 사람들과 범죄사건에 관한 대화를 더 자

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 관련 대화를 자주 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2.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일찍이 리프만(Lippmann, 1922/2013: 28)은 실제 세계는 사람들이 직접 지각하

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여 매스미디어가 이를 단순화해서 사람들의 머리 속 세

계에 대한 그림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폭력이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이론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문화계발이론(cultivation theory)의 바탕이 된

다. 문화계발효과 이론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현실’은 실제 현실과 차이가 

있으며, 매스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매스미디어가 재현하는 현실에 가

까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특히 텔레비전에서의 

폭력 묘사에 관한 연구는 이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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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해 미국의 텔레비전 폭력에 관한 대규모 내용 분석이라 할 수 있는 문화지

표(cultural indicators) 연구를 시작으로 폭력 프로파일(violence profile)이라는 이

름으로 연구결과가 매년 발간되었다(Weimann, 1999/2003: 109).

문화계발효과에 관한 검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디어가 재현하는 현실이 실제 현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 부분

이다. 최근 박과 동료들(Park, Holody, & Zhang, 2012: 487-488)은 2007년 한국계 

이민자에 의해 발생한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과 백인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콜럼

바인 총기 사건에 관한 미국의 신문 보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신문들의 

3분의 1 이상이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을 다루면서 가해자의 인종 정보를 포함했

으며, 가해자의 인종 정보를 부각시켜 특정한 인종 집단(ethnic group)의 문제로 일

반화하는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신문들이 콜럼바인 총기 사건

을 보도하며 사실상 인종 정보를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국내에

서는 임양준(2012: 419)이 한국거주 이주노동자에 관한 신문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

였는데, 신문사진에 등장하는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는 단순노동자(38.8%) 다음으로 

범죄자(15.0%), 환자(15.0%), 시위자(8.1%)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신문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편향된 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텔레비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뉴욕의 지역 방송 보도에 흑인 용의자

가 살인사건의 74%, 절도사건의 84%, 폭력사건의 73%의 비율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뉴욕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살인사건의 54%, 절도사건의 55%, 폭

력사건의 49%가 흑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디어가 실제 통계 보다 

훨씬 자주 흑인 범죄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텔레비전 범죄 보도에 

인종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Media Matters for America, 2015). 

국내에서는 박지선과 박상조(2013)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범죄 관련 언론보

도 빈도와 실제 발생 건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살인사건은 공식 통계에서 뚜렷한 

증가가 없었으나 관련 보도는 약 6.2배 증가하였고, 강도사건은 실제로는 소폭 감소

하였으나, 보도는 오히려 약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에서 외국인 범죄 보도와 실제 외국인 범죄 발생 빈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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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발효과 검증에서 두 번째 논점은 매스미디어가 재현한 현실이 수용자들의 

세계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냐는 점이다. 문화계발효과 연구를 주도한 거브너와 

동료들(Gerbner & Gross, 1976; Gerbner et al., 1980)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하루 4시간 이상 시청하는 중시청자(heavy-viewer)와 2시간 이하로 시

청하는 경시청자(light-viewer) 집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경시청자 집단 보다 

중시청자 집단이 세계를 훨씬 비열하고 무서운 곳(mean world)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최근 노섭(Northup, 2010)은 문화계발이론에 기반한 실험연구를 통해 텔레비전 

뉴스 이용이 많은 사람일수록 화면 속에 등장하는 흑인 용의자를 유죄라고 생각하

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 아렌트와 노섭(Arendt & 

Northup, 2015)은 316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역뉴스 시청량이 흑인에 대

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이 연구는 특히 무의식적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심리 측정 도구인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지역뉴스 시청량이 많은 집단은 화면에 흑인이 등장했을 때 긍정적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은 느리고, 부정적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은 빠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지역뉴스 시청량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흑인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흑인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계발이론의 주창자인 거브너와 그로스(Gerbner & Gross, 1976)는 문화계발

효과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메시지의 특수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텔레비

전이 묘사하는 전반적인 상징 현실의 효과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텔레비전 총이용시

간을 독립변수로 삼았다. 이론적 측면에서 문화계발효과는 텔레비전이 제시하는 

‘메시지의 일관성’과 수용자들의 ‘비선택적 시청’을 주요한 전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계발이론은 텔레비전이 현실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를 일관되게 구성하며,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비선택적, 의례적, 습관적으로 시청한다고 가정한다(이준웅･
장현미, 2007).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문화계발이론의 등장 직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포터(Potter, 1986)는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비선택적으로 시청하지는 않

는다면서 시청자의 인구･사회통계를 비롯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문화계발효과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포터와 장(Potter & Chang, 

1990)은 텔레비전이 일관된 메시지와 이미지를 제시한다는 전제를 부정하며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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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지에 따라 문화계발효과가 차별적으

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문화계발이론의 전개에 있어 미디어 내용이 수용자의 인지과정에 구체적으로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호킨스와 핀그리

(Hawkins & Pingree, 1982)는 문화계발효과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

는 일차적 수준의 믿음에 미치는 효과와 그러한 믿음의 일반화를 통해 형성되는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인식인 이차적 수준의 믿음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머츠(Mutz, 1998/2000)는 문화계발효과가 수용자의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더 정교화하여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주로 사회수준의 지각에

서 발생한다는 비개인적 영향(impersonal influence) 가설을 정식화하였다.

머츠(Mutz, 1998/2000)가 비개인적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커뮤니케

이션 연구의 선구자인 카츠와 라자스펠트(Katz & Lazarsfeld, 1955)의 개인적 영향

(personal influence) 개념과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카츠와 라자스펠트(Katz & 

Lazarsfeld, 1955; Lazarsfeld, Berelson, & Gaudet, 1968/2015)의 개인적 영향 가

설은 매스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는 여론 선도자(opinion leader)를 거치며 사람들에

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로 인해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머츠(Mutz, 1998/2000)는 비개인적 영향 가설을 통해 매

스미디어와 대인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사

회적 수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 고유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 가설

에 따르면 개인적 대화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범죄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각을 높이는 반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범죄 보도 접촉은 사회적으

로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을 높인다고 예측할 수 있다. 구오 외(Guo et al., 

2001)는 이 가설을 바탕으로 홍콩과 미국 매릴랜드 주에서 조사를 수행하여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농촌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강형

(2013)의 연구에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할수록 개인 수준의 범죄 위험지각

이 높아진다는 가설은 입증되었으나 텔레비전 시청이 많을수록 사회 수준의 범죄 

위험지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은 검증되지 못하였다.

문화계발효과가 수용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중 ‘차별적 



276 ∙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103호, 2015 ･가을)

영향 가설’은 단순한 텔레비전 시청량 보다 텔레비전 시청의 유형이 중요하다는 것

을 강조하였던 포터와 장(Potter & Chang, 199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콘텐츠의 유

형과 장르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차별적 영향 가설(differential impact hypothesis)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스나이더와 라우즈(Snyder & Rouse, 1995)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장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뉴스 프로그램과 달

리 영화나 시트콤과 같은 오락 프로그램은 사회적 수준의 위험지각이 아니라 개인

적 수준의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스태

펠과 벨투이젠(Stapel & Velthuijsen, 1996)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접촉일지라도 자

신과 관련성이 있는(self-relevant) 정보의 경우 개인 수준의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

의 위험지각을 모두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범죄 위험지각 관련 연구는 아니지만 차동필(2010)과 좌보경 외(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차동필(2010)은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에 대한 대학생들의 위험지각을 

비개인적 영향가설과 차별적 영향가설의 관점에서 검증하였는데, 연구결과 비개인

적 영향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차별적 영향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발암물질 위험이슈를 통해 차별적 영향 가설을 검증한 좌보경 외(2013)

의 연구에서는 발암물질 이슈에 대한 뉴스 미디어 노출은 개인적 위험 지각과 사회

적 위험 지각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오락적 미디어를 통한 발암물

질 이슈 노출이 개인적 위험 지각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아 차별적 

영향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였다.

3.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서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의 상호작용

인구･사회통계를 비롯한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데서도 두 가지 상반된 예측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문

화계발이론의 하위 가설로 제기된 공명효과 가설이다. 문화지표그룹은 시청자 유형

에 따라 문화계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을 수렴하며 폭력프로파일 

11호(violence profile no.11; Gerbner et al., 1980)에서 공명(resonance) 개념을 도

입한다. 공명효과란 텔레비전이 묘사하는 왜곡된 현실 이미지가 수용자의 기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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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직접경험과 유사할수록 메시지의 효과가 강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개념이다(Bryant, et al., 2012). 이 개념의 도입으로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내

용과 시청자들이 지각하는 현실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문화계발효과가 실제로 증폭

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검증이 시도되었다.

공명효과 분석은 주로 ‘인지된 현실감’(perceived realism)을 중재변인으로 설정

하여 검증 되어 왔다. 인지된 현실감이란 수용자들이 매스미디어 내용을 실제 현실

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

(Ferris et al., 2007; 김미라, 2008), 음란물(Peter & Valkenburg, 2008) 등에서 인

지된 현실감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최근 소와 나비(So & Nabi, 2013)는 인지

된 현실감 대신 ‘인지된 사회적 거리’(perceived social distance) 개념을 적용하였는

데, 시청자가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고 느낄수록 개인

적 수준의 위험 지각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공명효과의 일반적인 예측과 반대되는 결과도 자주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우와 도미니크(Woo & Dominick, 2001; 2003)는 TV 토크

쇼 시청자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공명효과의 예측과는 반대로 토크쇼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잘 알 때 보다 사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문화계발효과가 더욱 증폭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롬머 외(Romer, Jamieson, 

& Aday, 2003)도 범죄보도 빈도가 높았던 해의 경우 범죄 발생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 보다 범죄 발생률이 낮은 교외지역 거주자에게서 범죄뉴스 시청의 문화계발효

과가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형진(2006) 역시 초기 문화지표

그룹의 공명효과에 관한 주장과는 달리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위험보도에 노출되었

을 때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위험보다 잘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직접 접촉의 효과를 강조하는 접촉 가설 역시 공명효과 가설과는 상반되는 예측

을 제시한다. 낯선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이질적 집단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줄여

준다고 가정하는 접촉가설의 관점은 매스미디어에 의한 부정적 고정관념 역시 외국

인과의 직접 접촉 경험을 통해 감소할 수 있다. 탠과 동료들(Tan, Fujioka & Lucht, 

1997)은 소수 집단과 개인적 접촉이 없거나 부족하면 매스미디어에 의한 정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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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지오카(Fujioka, 1999)는 실험연구를 통

해 흑인과 직접 접촉이 적은 경우 텔레비전 시트콤에 재현된 흑인의 이미지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스트로와 트롭(Mastro & Tropp, 2004)은 

흑인과 개인적 접촉이 많아질수록 텔레비전 시트콤이 재현하는 흑인의 부정적 이미

지의 효과가 완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 중에는 정연구 외(2011)가 이

주여성과의 개인적 접촉 정도에 따라 이주여성 관련 뉴스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살폈는데, 분석 결과 이주민 여성과 개인적 접촉이 많아질수록 이주민 관

련 뉴스의 부정적 고정관념 형성 효과가 작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이주민

과의 개인적 접촉이 미디어의 부정적 내용과 공명하여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Ⅲ. 연구 문제의 설정

이 연구는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

을 살피고, 두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 및 중재효과를 살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앞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을 취약성 가설

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 다소 상반되는 예측을 제시하고 있는 접촉이론과 집단위협

이론을 통해 외국인과의 개인 접촉 경험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외국인 범죄 관련 대인 커뮤니케이션 역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 요인이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외국인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에 대해서는 다소 엇

갈리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어떠한 개인 특성

을 지닌 집단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

기 위해 개인의 인구･사회적 배경이 되는 변인,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 사람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을 설정하여 각 변인들이 외국인 범

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무엇

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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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의 위험지각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들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인구･사회통계 변인은 성별, 

나이, 학력, 소득이고, 그 외에 개인의 정치성향 인식 등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외국인 접촉 경험과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변인도 함께 포함해서 분석한다. 

<연구문제 1>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인수준 요인(인구･사회통계, 외국인 접촉,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은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데 주안을 둔다. 앞서 살폈듯이 미디어에 의해 선별된 현실은 사람들의 현실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폭력적이고 비열한 세상’이 

수용자들의 현실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문

화계발이론을 통해 이 문제를 접근하였다. 특히 외국인 범죄의 경우 직접 경험의 영

향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미디어의 사회적 현실구성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문화계발이론은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다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국내에서도 미디어가 외국인 범죄를 어

떻게 재현하는지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수용자들

의 외국인 범죄 인식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텔

레비전의 효과를 탐색하는 데 집중해왔던 문화계발이론과 연관 이론들이 새로운 미

디어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구체

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검토한 비개인적 영향 가설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대인 커뮤니

케이션은 자신의 주변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수준의 위험

지각을 높이고,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사회

수준의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성격과 대인 미디어

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혼종적 미디어 양식(hybrid mode)인 소셜미디어

(Levinson, 2009; 이재현, 2011)의 경우 어떻게 수용자들의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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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지 명확한 예측을 제시하기 어렵다. 미디어의 내용적･장르적 특성, 그리고 개인

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 차별적 영향 가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각각의 정보원

천을 개인과 관련성이 높은 형태로 매개하는 특성이 있는 소셜미디어의 경우 개인

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종래의 내용

적･장르적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으로 미디어를 ‘대화형 미디어’와 ‘담론형 미디어’로 

재구분하고 이들 미디어가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담론형 미디어(diskursive medien)와 대화형 미디

어(dialogische medien)의 구분은 플루서(Flusser, 1996/2001)의 구분을 차용한 것

이다. 플루서(Flusser, 1996/2001)에 따르면 담론적 커뮤니케이션이란 이미 존재하

는 정보를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소통 행위로서 TV, 신문, 잡지, 영화 등의 매

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화적 커뮤니케

이션은 정보를 합성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

보를 서로 교환하는 교류 행위인 인터넷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

그,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은 대화형 미디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

구는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대화형 미디어가 수용자의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어

떻게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각각의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담론형 미디

어, 대화형 미디어, 그리고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각각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2. 미디어 요인(담론형 미디어 접촉, 대화형 미디어 접촉)은 외국인 범

죄 위험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대면 대화의 효과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개인의 외국인 접촉 경험이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위험지각의 관

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개인의 선행 경험은 미디어의 효과

를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중재변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명효과 가

설과 접촉 가설을 통해 앞서 설명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외국인 접촉 경험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유형별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량 변인과 외국인 접촉 

경험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생성시켜 위계적 회귀식에 투입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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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고자 한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3. 개인의 외국인 접촉 경험은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위험지각 사이

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Ⅳ. 연구방법

1.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전문조사회사 오픈서베이(www.opensurvey.co.kr)의 패

널 서베이 방식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오픈서베이가 보유한 총 35만 명의 패

널 중 조사대상자를 성별･연령별로 비례 할당하여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한 후 모바

일 설문지를 보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29일 하루에 걸쳐 실

시되었으며, 전국 성인 남녀 300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 150명(50.0%)으로 동일하였고, 연령 분포는 20대 

76명(25.3%), 30대 74명(24.7%), 40대 76명(25.3%), 50대 74명(24.7%)으로 평균 

연령은 39.04세(SD=11.04)였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110명(36.7%), 경기 

78명(26.0%), 광역시 76명(25.3%), 기타 지역 36명(12.0%)이었다.

응답자의 학력 분포는 초등학교졸 1명(0.3%), 중학교졸 2명(0.7%), 고등학교졸 

57명(19.0%),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211명(70.3%),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29명

(9.7%)이었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 분포는 100만원 미만 6명(2.0%), 

100~200만원 미만 26명(8.7%), 200~300만원 미만 77명(25.7%), 300~400만원 미

만 47명(15.7%), 400~500만원 미만 57명(19.0%), 500~600만원 미만 33명(11.0%), 

600~700만원 미만 22명(7.3%), 700만원 이상 32명(10.7%)이었다. 마지막으로 응

답자의 정치적 성향 인식은 보수와 진보를 약 극단으로 하는 5점 척도(1=보수, 5=

진보)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은 2.87(SD=1.003)로 보수적 성향이 다소 우세하였다.



282 ∙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103호, 2015 ･가을)

2. 주요 변인의 측정

이 연구에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측정한 주요변인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인

은 외국인 범죄 관련 미디어 접촉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량, 그리고 외국인 접촉 경

험이다. 종속변인은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을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으

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가. 외국인 범죄 관련 미디어 접촉

외국인 범죄 관련 미디어 접촉량은 담론형 미디어 접촉량과 대화형 미디어 접촉

량으로 구분하였다. 최초 설문지에서는 담론형 미디어와 대화형 미디어의 구분 없

이 11개의 매체를 제시하였고, 설문지 수집 후 요인 분석을 통해 2개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요인에는 인터넷 기사 댓글,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카페,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스토리가 포함되었고, 두 번째 요인에는 

신문･잡지 기사, 시사프로그램 또는 생활정보프로그램, TV 뉴스, 영화, 드라마가 포

함되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매체들의 특성을 근거로 설문지 설계 단계에서 참고하

였던 플루서(Flusser, 1996/2001)의 ‘대화형 미디어’와 ‘담론형 미디어’ 구분을 적용

하였다. 플루서(Flusser, 1996/2001)에 따르면 담론적 커뮤니케이션이란 사람들이 

정보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소통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대화적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합성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

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교류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TV, 신문, 잡지, 영화 등을 담론형 미디어로 구분하고, 인터넷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톡)는 대화형 미디어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담론형 미디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량은 “당신은 아래의 매체를 통해 

얼마나 자주 외국인 범죄 관련 내용을 접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a) TV 뉴스, 

b) 시사 프로그램 또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c) TV 드라마, d) 신문 또는 잡지 기사, 

e) 영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응답은 5점 척도(1=거의 없음, 2=별로 없음, 3=가끔, 

4=자주, 5=매우 자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매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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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질문을 통해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문항간 신뢰도를 측정한 Cronbach’s α 

값은 .816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형 미디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당신은 아래의 인터넷 서비스나 

SNS를 통해 얼마나 자주 외국인 범죄 관련 내용을 접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a) 인터넷 기사 댓글, b)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c) 블로그, d) 트위터, e) 페이스

북, f)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스토리 문항을 제시하였다. 응답은 담론형 미디어와 동

일한 방식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6로 

높았다.

나. 외국인 범죄 관련 대인 커뮤니케이션

외국인 범죄 관련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는 라자스펠트와 동료들(Lazarsfeld, 

Berelson, & Gaudet, 1968/2015)이 대인 커뮤니케이션량 측정에 사용한 변수를 참

고하여 “당신은 아래의 사람들로 부터 얼마나 자주 외국인 범죄 관련 이야기를 듣

거나 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a) 친구나 이웃, b) 가족이나 친척, c) 업무상 아

는 사람이나 동료 문항을 제시하였다. 응답은 5점 척도(1=거의 없음, 2=별로 없음, 

3=가끔, 4=자주, 5=매우 자주)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 간 신뢰도 Cronbach’s α 값

은 .885로 양호하였다.

다. 외국인 접촉 경험

현실에서의 외국인 접촉 경험에 관한 문항은 2012년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안상수 외, 2012)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외국인 목격, 외국인과의 대화, 외국인과의 접촉, 해외여행, 해외체류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나는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많이 보는 편이다”, “나는 외국

인과 대화를 해본 경험이 많다”, “나는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는 편이다”, “나는 해

외여행을 많이 한 편이다”, “나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다” 등의 진

술문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측정문

항 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83으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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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인 범죄 위험 지각 변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fear of crime)과 ‘지각된 범

죄 위험’(perceived risk of crime)으로 개념을 구분할 수가 있다. 전자는 특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하고, 후자는 구체적인 범죄유형

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발생위험성을 고려한 범죄 위험 지각을 의미한다(Rountree, 

1998; 노성훈･조준택, 2014b). 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

라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을 측정하였다. 범죄 위험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문화계발효과이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폭행, 강도, 강간, 살인의 발

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 문항을 활용하였다(Gerbner & Gross, 1976; 이준웅･장현미, 

2007). 위험지각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개인적 위험 지각과 사회적 위험 지각으

로 구분(Mutz, 1998/2000)하였으며, 폭행, 강도, 강간, 살인 4개의 문항에 대하여 

사회적 수준에서의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예, “우리 사회에 외국인에 의한 ○○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과 개인적 수준에서의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예, “내가 아는 사람이 외국인에 의해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을 각각 구성하여 5점 척도(1=전혀그렇지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

였다. 측정 문항들 간의 내적일치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사회적 위험지각 

.935, 개인적 위험지각 .96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분석 방법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의 범주를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과 다문화 수용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

귀모형에 독립 변인들이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p<.01, p<.001에서 검증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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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표 1> 개인수준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 베타 계수 t

사회적 위험지각
(Adjusted R2=.211)

성    별 .030 .571

나    이 -.004 -.069

학    력 -.061 -1.074

소    득 .040 .734

정치 성향 -.013 -.241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470*** 8.750

외국인 접촉 .033 .577

개인적 위험지각
(Adjusted R2=.275)

성    별 -.025 -.490

나    이 -.082 -1.523

학    력 .057 1.048

소    득 .129* 2.449

정치 성향 -.014 -.277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503*** 9.767

외국인 접촉 .006 .117

주: ***P<.001, **P<.01, *P<.05

첫 번째 연구문제인 개인수준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

기 위해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각각의 회귀모

형을 설정하고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통계학적 변인과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변인, 

외국인 접촉 변인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기준변수로 하는 더미변수(남

성=0, 여성=1)로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위험지각을 종

속 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df=7, 292]=12.408, p<.001), 

개인수준 요인은 사회적 위험지각의 약 2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211).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들

의 공차한계 값이 모두 .1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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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VIF < 10).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를 

많이 할수록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df=7, 292]=17.217, p<.001), 독립변인들의 변량은 종속변인의 약 27.5%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275). 각 변인들의 공선성 통계량을 살핀 결과 

공차한계 값이 모두 .10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관찰되지 않

았다(VIF < 10).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소득과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적 위험지각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가 많아질수록 개인적 위험지각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표 2>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인
사회적 위험지각 개인적 위험지각

R2(⊿R2) 표준화계수 β 유의확률 R2(⊿R2) 표준화계수 β 유의확률

1

성    별

.032

-.039 .554

.070

-.093 .151

나    이 -.014 .842 -.129 .057

학    력 -.123 .078 .007 .922

소    득 .008 .911 .107 .107

정치성향 .050 .445 .044 .493

외국인 접촉경험 .145* .034 .137* .040

2

담론형 매체 접촉
.347
(.315)

.414*** .000
.393
(.322)

.388*** .000

대화형 매체 접촉 .033 .700 .026 .754

대인커뮤니케이션 .287*** .000 .317*** .000

3

담론형 매체 접촉
× 외국인접촉경험

.348
(.002)

.335 .470

.401
(.008)

.307 .489

대화형 매체 접촉
× 외국인접촉경험

.055 .902 .419 .325

대인커뮤니케이션
× 외국인접촉경험

-.124 .758 .546 .158

주: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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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

지각’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각각의 회귀모형을 설정하고 3단계에 걸쳐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변인

으로 하는 회귀모형에 응답자의 인구･사회통계 변인과 외국인 접촉경험 변인을 투

입하였다. 각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

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F[df=6, 240]=1.313, p>.05), 개인적 위

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만 유의하였다(F[df=6, 240]=3.031, p<.01). 

개인적 위험 지각 모형에서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종속변인의 약 7.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70). 투입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외국인 

접촉 경험 만이 종속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37, 

p<.05). 1단계 분석 결과 인구･사회통계 변인과 외국인 접촉경험의 설명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접촉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외국인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각각의 회귀 모형에 담론형 미디어 접촉, 대화형 미디어 접촉, 대인 커뮤니케이

션 변인을 투입하였다. 미디어 변인과 함께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투입한 이유

는 비개인적 영향 가설과 함께 각 미디어 변인의 영향력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

향력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각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위험지각

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df=9, 237]=13.977, p<.001),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df=9, 237]=17.026, p<.001) 모두 유의하였다. 2단

계에 투입된 독립 변인들의 사회적 위험지각에 대한 설명력은 31.5%(⊿R2=.315), 

개인적 위험지각에 대한 설명력은 32.2%(⊿R2=.322)로 전체 모형의 R2량이 큰 폭

으로 증가하였다. 즉 외국인 범죄 관련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담론형 미디어 접촉 변인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두 회귀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

화형 미디어 접촉 변인은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범죄 관련 담론형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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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이 모두 높아졌다.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위험지각 모형에서 담론형 미디어 접촉의 영향

력(β=.414, p<.001)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β=.287, p<.001) 보다 큰 것으

로 관찰되었다. 개인적 위험지각 모형에서도 담론형 매체 접촉의 영향력(β=.388, 

p<.001)이 대면 대화의 영향력(β=.317, p<.001)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

과에서 주지할 점은 사회적 위험지각 모형에서 담론형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

케이션의 영향력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담론형 미디어는 사

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에 모두 대인 커뮤니케이션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사회적 위험지각에서 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이 사회적 수

준과 개인적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Mutz, 1998/2000)는 비개인적 영향 가

설을 완전히 지지해주지는 못하지만, 매스미디어가 수용자들의 사회 수준의 지각구

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세 번째 연구문제인 현실에서의 외국인 접촉 경험이 외

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위험지각 사이의 관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회귀분석 2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에 외국인 접촉 경험 변인을 곱한 상호작용

항을 생성시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각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df=12, 234]=10.429, p<.001),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df=12, 234]=13.044, p<.001) 모두 유의

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사회적 위험지각의 0.2%(⊿R2=.002)와 개인적 위험

지각의 0.8%(⊿R2=.008)의 매우 약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에서도 두 모형 모두 유의한 변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개인의 외국인 접촉 경험이 미디어 접촉이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재 변인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접

촉 경험이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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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인식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수

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피는 것을 주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사회적 수준의 

위험지각과 개인적 수준의 위험지각으로 구분한 후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

모형을 설정하여 각 요인들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개인수준 요인 중 

외국인 접촉 경험을 중재변인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수용자들의 

위험지각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로 설정한 개인수준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결과 인구･사회통계 변인 중 소득 만이 개인적 위험지각에 약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그 외의 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내 조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노성훈･조준택, 

2014b; 조은경, 2003),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김은경 외, 2014), 연령이 낮을수록

(박정선･이성식, 2010)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

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개인적 위험지각이 다소 높아진

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의 영향을 함께 살피

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소득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

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 만으로 선행 연구 검토에서 논의한 취약성 가설

을 특별히 지지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개인의 외국인 접촉 경험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적 가설인 접촉가설이나 집

단위협가설을 특별히 지지할 수 있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

인수준 요인 중에서는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만이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

지각에서 뚜렷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를 많

이 할수록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외국인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각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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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며,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도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인구･사회통계적 배경 변인 보다는 주변사람들

과의 대화와 같은 관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로 제시한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위험지각의 31.5%, 개인적 위험지각

의 32.2%가 미디어 접촉 변인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있어 미디어 접촉과 대화의 영향력이 다른 변

인들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화형 미디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SNS(트위

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포함하는 대화형 미디어는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대화형 미디어의 영향력이 관찰되지 않은 것은 

이 연구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의 영

향력은 대학생 집단을 비롯한 젊은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차동필, 

2010)을 감안할 때 인터넷 사용이 많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

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형 미디어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외국인 범죄 관련 소식을 접촉하게 되

는 경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이러한 방식의 접촉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발생시

킨다는 점에서 대화형 미디어에 관한 학술적 관심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있어 TV, 신문, 잡지, 영화 등을 포함하는 담론형 

미디어의 영향력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영향 가설을 주창하였던 카츠와 라자스펠트(Katz & Lazarsfeld, 1955)는 매스미디

어의 영향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경유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 모두 담론형 미디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개인적 영향 가설을 정식화한 머츠(Mutz, 1998/2000)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개인이 직접 경험하기 힘든 영역에서 더 잘 나타난다고 설

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범죄와 같이 간접경험이 중요한 영역에서 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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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영향력이 더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담론형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 모두 사회적 위험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담론형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차이는 사

회적 위험지각의 영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개인적 영향 가설에서 예

측하듯 매스미디어가 대인 커뮤니케이션 보다 사회수준의 위험지각에 더 두드러지

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머츠(Mutz, 1998/2000)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적이고 가시적 영역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 수준의 판단에 더 큰 영향

을 미치고, 매스미디어는 개인의 가시적 영역을 넘어서는 대규모 집합체에 대한 정

보를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수준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

구의 결과는 매스미디어가 대인 커뮤니케이션 보다 사회적 수준의 판단에 더 큰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비개인적 영향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에서는 외국인 접촉 경험이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위험지각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폈다. <연구문제 3>의 해결을 위해 외

국인 접촉 경험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을 생성시켜 회귀모형에 투

입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

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국인 접촉 경험의 중재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경쟁적 가설인 공명 가설과 접촉 가설을 지지할 만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외국인 접촉 경험이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의해 발생한 강력범죄가 언론을 통해 자극적인 방식으

로 자주 보도가 되면서 외국인 범죄가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외국인 범죄 두려움에 대한 학술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 범죄학 분야에서는 외국인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

경적 특성에 관한 논의(노성훈, 2013; 노성훈･조준택, 2014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외국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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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함께 살핌으로써 언론학과 범죄학 사이의 연구 공백을 채우고자 하였다. 

외국인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에 있어 미디어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범죄 현상의 경우 사람들의 직접 경험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주로 미디

어에 의해 매개된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미디어의 영향이 상대적으

로 더 두드러지는 영역인 외국인 범죄 이슈를 대상으로 미디어가 수용자의 위험지

각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매스미디어가 수용자의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외국인 범죄 뉴스를 자주 접촉할수록 사회적으로 외국

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머릿속 그림이 강하게 형성되고 이러한 머릿속 그림은 수

용자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는 역으로 미디어의 바람직한 역할과 활용을 통해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편

견을 줄이고 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및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Ⅵ.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가 많아질수록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

아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역으로 범죄에 대한 위험지

각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가 많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연구의 결과 만으로는 독립변인인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량이 종속변인인 외국

인 범죄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반대로 종속변인이 독립변인에 영향을 미

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해석 상의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엄 한 검증 모형에 기반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전문조사회사의 35만의 패널 중 조사대상자를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한 후 

설문을 실시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표본수의 문제가 한

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전수 집단에 대한 이해 보다는 이론의 검증과 발전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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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두는 학술연구의 특성 상 고려될 수 밖에 없는 경제적･시간적 비용과 관련한 

현실적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서베이 자료에 

기반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변인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속 

변인인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을 사회수준의 지각과 개인수준의 지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개인수준 위험지각의 측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 연구에서 개인수준의 위험지각을 살피기 위해 아는 사람이 외국인 범죄에 

당할 가능성을 문항에 포함한 이유는 개인 영역과 사회 영역의 구분에 있어 실제 

생활에서 사적으로 접촉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 또 개인수준의 위험지각 측정에 있어 응답자 본인의 범죄피해 가능성에만 초점

을 맞출 경우 개인의 영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한정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 영역과 사회 영역의 구분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측정 문항의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엄 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용자의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자의 실제 범

죄피해 경험이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 등의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

은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은 특히 개인 수준 요인이 외국인 범

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에 있어 유의한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개인 수준 요인 보다는 미디어 요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을 전후하여 발생한 외국인 범

죄 사건이 응답자들의 답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사 시점에 

발생한 외국인 범죄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

는 외국인 범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는 조사 시점에 외국인 범죄 관련 미디어 보도가 있었는지, 응답자가 이를 접했는지 

여부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연구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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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

지각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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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audiences’ exposure to foreigners’ crime news 

on their perceived risk

Heo Yuncheol* ･ Im Yungho**

Fear of crime by foreigners is emerging as one of the factors militating 

against the public perception of multiculturalism.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both personal-level and media-related factors influence the audience's fear 

of crime by foreigners. Also, the research interests include how especially 

experience of contact with foreigners, among personal-level factors,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media-related factors and perceived risk. Based on a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perceived risks on social and personal levels, this research 

has attempted to elaborate the influence of media on the fear of crime. As a 

result, among personal-level variables, only conversation on foreign crime prov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RQ 1). Also, media exposur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ere highly influential on the perceived risk of foreign crimes. 

In particular, the impact of exposure to 'discursive media' among the audience 

was more conspicuous on their perceived risk on a social level(RQ 2). The 

moderating effect of experience of contact with foreigners was insignificant. In 

other words, experience of contact with foreigners hardly increases or diminishes 

the influence of media exposur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the 

perceived risk(RQ 3). Based on the findings, both theoretical and policy-relate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Doctoral Candidate, Dept.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Full Professor, Dept.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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